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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연말 맞아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격려 방문

- 혹한기에도 영공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 격려 및 대비태세 강조

- “조국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철저한 임무수행 당부

□ 황교안 국무총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30일(수) 우리 영공방위 임무

수행에 헌신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 황 총리는 비행단 본청에서 부대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항공기

격납고로 이동하여 KF-16 전투기의 운용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장병식당에서 장병 200여 명과 함께 오찬을 같이 하고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 비행단장(박인호 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황 총리는

혹한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ㅇ “남북대치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ㅇ “현대전(現代戰)에 있어 공군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조국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는 강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 총리는 KF-16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라는 표어처럼 실전적 훈련의 생활화를 통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강조했다.

□ 황 총리는 병사들과 함께 장병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연말 혹한기에

조국영공방위의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여러분이 영공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라며 병사들을 격려하였다.

< 참고 :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개 >

ㅇ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소재)은 대한민국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예하의 전투비행단

ㅇ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 북한 귀순항공기를 우리 영공으로 안전하게 유도한 부대


